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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경북대학교에서 온 성혜지입니다. 저는 대학교 1학년 때

부터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

교환학생으로 합격했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들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

납니다.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파견이 점점 미루어졌습니다. 그동안에는

정말 유학이 가능한 것인지, 도쿄에 갈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함뿐이었습니다. 그리

고 결국 2021년 2학기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오차노미즈여대의 수업을 받을 수

있게 되었습니다. 유학생 입국이 제한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수업을 위해 힘

써주신 선생님 분들과 학교의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

온라인에서의 유학이므로 한국 학교의 수업과 별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

했던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적응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어

려운 것은 ‘일본어로 말하기’였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한국에서 이론중심의 일본

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말해본 경험이 정말 적었습니다. 그리고 이

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온라인으로 유학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

사전 연습 없이 갑자기 일본어로만 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처음에는 어려웠

습니다. 그러나 여러 수업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다른 학생들

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점차 익숙해져갔습니다. 그 학생들은 모두 저와 같은



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

수 있었습니다. 

또한 제 전공과 전혀 상관이

없는,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

야의 수업도 들어보았습니다. 

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해버릴까

생각하기도 했지만 조별활동을

하면서 일본인 학생들과 소통하고 함께 과제들을 해나갔습니다. 그리고 프로젝트

가 끝났을 때에는 기쁨을 느꼈습니다. 오차대생 분들 덕분에 무사히 끝날 수 있

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앞으로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받았던 배려

를 나누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. 

한 학기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 유학 생활에서 가장 저

에게 도움 되었던 것은 현재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

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의 오차노미즈여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

나가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


